
【완도 법화사지 사적지정과 활용방안 학술회의】

축    사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의 절기에 『완도 법화사지 사적

지정과 활용방안을 위한 학술회의』 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완도 법화사의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국가 

사적지정과 복원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사)장보고글로벌재단 김덕룡 이사장님과 장보고해양
경영사연구회 강봉룡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도군의 법화사지는 1,200년전 해상무역을 화려하게 
꽃피웠던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장보고대사의 얼이 깃들어 있는 사적지입니다. 
장보고대사는 완도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로써 우리 

완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유일한 공감대입니다.



오늘의 법화사지 사적지정과 활용방안을 위한 학술회의는 
글로벌 무역인으로서의 성공과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했던 
그 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완도군의회에서도 완도 법화사지 복원을 위해 군의원님

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보고
대사가 완도인 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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